
SPECIAL POINTS OF INTEREST 

 경제적 차차는 이미 늦었다고                     

분석가들이 말합니다.  —page 1                                             

 재정 정책 개혁 이후, '쇠퇴된' 시스템이 

다음에 올 예정입니다. —page 2                                                                                       

 정부, 전자 제품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page 2-3 

 마르코스, 엘니뇨에 관한 대통령령(EO) 

곧 발표 예정  — page 3-4                                                                              
 

 부와 기업, 불황에도 낙관적.  — page 4                                                                                                                                                         

 2025년까지 필리핀의 GDP 목표 미달              

전망  — page 5                                                                                             

 

December 2023 Issue   | Vol. 94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경제적 차차는 이미 늦었다고 분석가들이 말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December 1, 2023 |   Ian Nicolas P. Cigaral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The Plenary Hal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ile photo from 
the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시도를                  

다시 하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시기라고 분석가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차터 체인지 (Cha-ch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친화적인 새로운 개혁이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사촌인 마틴 로무알데스 연설인의                 

주도하에 하원에서 최근에 시도된 헌법 개정을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필리핀을 "투자 유치가 쉬운 장소"로 만드는                      

목적이었습니다.  

헌법에서의 '필리핀인 우선'과 '필리핀인 전용' 조항을 없애는 것은 필요하지만 외국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른 개혁 조치들이 헌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두테르테 행정 기간 동안 헌법의 보호주의적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현 행 행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우려로 인해 그러한 시도들은 실패했습니다.  

말라카냥을 떠나기 전에 두테르테는 경제를 외국 투자에 더 개방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개혁  
 

첫 번째는 필리핀에 매장을 오픈하고 싶은 외국 소매업체들을 위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완화하려는 소매업 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 공화국 시대의 공공 서비스 법에 대한 개정으로, 통신, 항공, 철도와 같이 이전에 외국 자본에게 금지된 산업들을 완전히                 

외국 소유권에 열어줬습니다.  

Ateneo De Manila University의 경제학자인 Leonardo Lanzona 박사는 Marcos 행정부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하는 대신 두테르테               

시대의 두 가지 개혁을 단순히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헌법이 나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외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개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대학의 고위 경제학자인 Cid Terosa 박사는 Lanzona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Cha-Cha의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이 있지만                     

필리핀은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이동을 빠르게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지연된 반응도 세계 경제 상황이 약화된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12월 12일, Romualdez는 그의 의회가 내년에 경제적인 Cha-Cha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원의장인 Juan Miguel Zubiri는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이메 마르코스 상원의원, 대통령의 자매가 그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Marcos 씨와 Romualdez가 Cha-Cha를 실현시키기에 충분한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딜라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Anthony Lawrence Borja 박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상원과 궁전 및 하원의 "전통적인 듀오" 

사이에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37812/too-late-for-economic-cha-cha-analysts-say 

나쁜 타이밍  

"시점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규정들을 없애는 일은 오래 전에 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칼릭스토 

치킴코가 말했습니다.  

칼릭스토 치킴코, 경제 자유재단(FEF) 회장인 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그룹은 필리핀이 이미 경제적 차차                    

시도의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외국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수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business.inquirer.net/byline/ian-nicolas-p-cigaral
https://www.twitter.com/@inquirerd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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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개혁 이후, '쇠퇴된' 시스템이 다음에 올 예정입니다.                                                                                       

December 20, 2023 |  Samuel P. Medenilla   | BusinessMirror 

President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AP/Andrew Harnik)  

올해 이미 필요한 경제 구조적 변화를 마친 상태에서,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쇠퇴된" 정부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월요일에 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가 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동안 국내의 기존 재정, 통화 및 지출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국가적인 봉쇄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대출을 

증가시켰어야 했습니다. 

재무부(DOF)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가 2020년에 7.73조 페소에서 2021년에 9.8조 페소, 2022년에 11.73조 페소로 급증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국가 부채는 14.8조 페소에 이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채 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지출 방안을 채택했으며, 이제 수입 증대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경제를 연구했고 몇 가지 대답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우리가 해야 했던 것입니다,"라고                       

마르코스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이 정부에게 2024년에 기존 구조를 업데이트하여 나라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기존 법률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더 효율적이고 접근성 있는 정부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부분을 디지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항상... 너무 느리다고 말하죠. 너무 느리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어 우리가 한 변화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마르코스가 말했습니다. 

Image credits: AP/Andrew Harnik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3/12/20/after-fiscal-policy-reform-obsolete-systems-up-next/ 

정부, 전자 제품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December 19, 2023 |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During the recent general                  
membership meeting of 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 
(Philexport), presidential adviser on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Frederick Go said his office is 
working on how to  support the 
electronics sector.  
                                        AFP. file  

필리핀 마닐라 — 세계 경제의 둔화로 수출 감소를 반전하기 위해 산업을 재기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자 제품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수출자 협회(Philexport)의 총 회원 모임에서, 투자 및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보좌관인                           

프레드릭 고는 자신의 사무실이 전자 제품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업은 필리핀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제품의 세계적 수출 대국으로 만들어 준 것뿐만 아니라 더욱                   

커져왔으며, 이는 이 분야의 잠재력을 완전히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고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자 제품 수출은 작년의 378억 달러에 비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45억 달러로 8.6% 감소했습니다. [Cont. page 3] 

https://business.inquirer.net/byline/alden-m-monzon
https://businessmirror.com.ph/2023/12/20/after-fiscal-policy-reform-obsolete-systems-up-next/
https://www.philstar.com/authors/1805259/richmond-merc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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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ANC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 산업 협회(SEIPI) 회장인 Dan Lachica는 전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인용하여 올해 전자 

제품 수출이 9~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치카는 필리핀은 이웃인 베트남이 반도체 산업을 개발하는 전략을 세우는 가운데 투자 유치를 위해 특히 지역 반도체 산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는 나라의 $490억의 미개척된 수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따라잡기 계획은 외국 투자 유치와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니켈이 전기차의 주요 구성 요소인 것을 감안하여 광업 및 광물 가공과 같은 다른 부문도 포함되며, 필리핀은 확대되고 있는 니켈 가공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니켈 재원 면에서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니켈을 세계로 수출하는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원료 니켈 광석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광석을 하류에서 처리하고 정제된 니켈, 즉 순수 니켈 또는 니켈 농축물로                        

수출함으로써 가치 사슬을 잡을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Go는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니켈 가공에서 전세계적인 강자가 된 인도네시아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배우고                     

개선하는 것뿐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외국 직접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는 그의 사무실이 에너지 특히 재생 에너지, 농업, 광업, 제조업, 디지털화, 관광 및                      

인프라에 투자를 촉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그는 행정부의 "Build Better More"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며 열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인프라 계획은 시장 내 및 시장 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3/12/19/2319811/government-seeks-way-boost-electronics-sector 

마르코스, 엘니뇨에 관한 대통령령(EO) 곧 발표 예정                                                                               

December 20, 2023 |  John Victor D. Ordoñez   | BusinessWorld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내년 전국적으로 건조한 기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 관한 대통령령(EO)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방장관 Gilberto Eduardo C. Teodoro 

Jr.가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엘니뇨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에 준비하고 신속한 개입을 찾고 엘니뇨의 가능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라고 엘니뇨 국가작업단을 이끄는 테오도로 씨가 내각 회의 이후 궁전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동일한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장관 레나토 U. 솔리덤 씨는 강한 엘니뇨가 이번 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효과가                     

5월까지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니뇨와 관련된 가뭄의 정점은 4월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3개의 주가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리덤 씨는 이 새로운   

예측은 이전에 예상된 5월보다 정점이 더 이른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인 PAGASA는 가뭄을 평균 강수량의 연속 3개월 동안 미만이거나, 연속 2개월 동안 현저히 적은 강수량을 의미합니다. 건조 기간은              

평균 강수량의 연속 2개월 동안 미만을 의미합니다. 

환경 장관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 로이자가는 불라칸에 위치한 앙가트 댐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식수의 원천이며 현재 충분한 공급이 있지만,                  
가뭄과 건조로 영향을 받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4]  

정부, 전자 제품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Cont. from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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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시는 우리의 인프라 투자가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이자가는 영어와 필리핀어가 혼합된 같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특정 유형의 인프라 투자 하나가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개 또는 최종적으로 물 공급 및 배급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씨는 이전에 농업부가 엘니뇨의 농산물 가격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가 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니뇨에 대한 국가 작업 단은 엘니뇨에 관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온라인 기관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he-nation/2023/12/20/564649/marcos-to-release-eo-on-el-nino-soon/ 

그녀는 카비테 주가 내년 1월에 대량 급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환경 및 천연자원부가 전국적으로 135개의 물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르코스, 엘니뇨에 관한 대통령령(EO) 곧 발표 예정                                                                               

[Cont. from page 3] 

부와 기업, 불황에도 낙관적.                                                                                                                                                         

December 21, 2023 | Irma Isip |Malaya Business Insight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은 2024년 경제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불구하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역장관 알프레도 파스컬은 국내 경제가 이웃 국가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컬은 대통령의 방문 및 지난 해에 진행된 무역과 투자 미션으로 인해 국가가 외국의 직접 투자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도 가져올 것이며 산업과 수출을 확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우리는 이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파스컬은 말했습니다. 
 

필리핀상공회의소 명예회장 프란시스 추아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며 국가를 더욱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의 화려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추아는 또한 정부가 기본 상품과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문제를 계속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 더 많은 외국의 직접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아는 헌법의 경제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을 지지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 임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추아는 외국 투자자가 땅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들의 투자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고용인 연합과 필리핀 수출업계 협회의 대표 세르지오 오르티즈-루이스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고용 상황이 천천히지만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개선되어야 하며, 아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필리핀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르티즈-루이스는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공식 부문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단체는 2024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르티즈-루이스는 또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어 2024년에 정부의 목표인 2~4%에 도달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문제와 간접적으로 상품 가격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도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르티즈-루이스는 정부가 투자를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한, 태국,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필리핀이 계약 이행과 같은 이슈로 

인해 투자에서 더 적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해 문제를 언급하여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또 다른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govt-business-bullish-despite-headw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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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필리핀의 GDP 목표 미달 전망                                                                                             

December 21, 2023 | Niña Myka Pauline Arceo |The Manila Times 

 

필리핀의 ANZ 그룹의 연구부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강하게    

유지되지만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에 목표치를 상회하는 7.6%의 경제 성장을 기록한 후, ANZ 연구는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6.0~7.0%의 목표치 아래인            

5.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5.6%와 5.9%에 대한 예측 역시 내년을 위한 6.5%에서 7.5%의 목표치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에서 8.0%의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수요는 2024년 동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빌릴 수 있던 수요는 대출 이자율의 상승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ANZ 연구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신용 증가의 감소와 제조업 매출의 줄어드는 추세, 소비자 신뢰의 약화, 그리고 제한된 용량 확장 계획과 같은 고빈도 데이터는 우리의 전망을                

뒷받침합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노동 시장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Z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이 이미 이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가계 저축도                       

약하고 소득 성장도 중간 수준으로, 이는 소비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지 않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출 또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는 지출 목표의 달성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반도체 트렌드는 어느 정도 격려가 되지만 필리핀의 전자 수출 - 총 수출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 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의 회복 속도는 동료들과 비교하여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의 전자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이 약해졌습니다,"라고 ANZ 연구는 말했습니다. 

한편, 서비스 수출은 "관광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부문에서의 수익 상승으로 지지를 받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6.0%로 2.0%에서 4.0%의 목표치를 넘어서겠지만, 내년에는 3.5%로 하락하여 2025년에는 3.0%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0월의 25bp(기초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방콕 센트랄 누가 필리핀 은행의 긴축 주기를 마쳤음을 의미한다고 ANZ 연구가 말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조짐을 보일 때까지 통화 당국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분기 이전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NZ 연구는 그해에 100bps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5.5%의 정책 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직접 투자는 2022년의 54억 달러에서 올해에는 38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에는 44억 달러와 56억 달러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1조 5천억 페소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6.1%에 해당하며, 지난해의 1조 6천억 페소(7.1%의 GDP)에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는 내년에는 1조 3700억 페소로, 2025년에는 각각 GDP의 5.1%와 4.1%인 1조 2000억 페소로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페소는 2023년에 1달러 당 55.60 페소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의 1달러 당 55.73 페소보다 약간 더 좋은 수치입니다.                                 

ANZ 연구에 따르면 통화는 2024년에 1달러 당 54.50 페소로, 2025년에는 1달러 당 53.50 페소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3/12/21/business/top-business/ph-seen-missing-gdp-goals-to-2025/19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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